
4 년 임기 반환점 맞은 미셸 박 위원 '한인들 세무상담 너무 안해요'[LA 중앙일보]  

한시라도 빨리 도움 청해야 해결 쉬워…납세자를 위한 조세행정 모토로 삼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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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셸 박 가주 3 지구 조세형평위원은 업무의 대부분을 OC 에서 처리한다. LA 카운티 일부를 포함한 

남가주 일대가 그의 관할 지역이지만 조세 업무에 있어 OC 의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. 

지난 2006 년 11 월 선거에서 당선된 박 위원은 어느 새 4 년 

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.  

 

“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발 미리 도움을 청하세요.” 

 

박 위원이 가장 안타까워 하는 것은 많은 한인들이 세금 관련

상담을 등한시 한다는 점이다. 털어 놓고 의논하면 쉽게 

해결될 수 있는 일임에도 조정 청문회에 회부될 때 까지 아무

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.  

 

“비즈니스를 하는 주위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 준 한인 

할머니가 계셨어요. 그런데 그 사업체가 망하고 난 뒤 

할머니에게 밀린 세금이 부과됐죠. 애초에 상담을 했으면 잘 

해결될 수 있었는데 청문회까지 갔습니다.” 

 

조세 당국은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정을 감안, 세금과 벌금 

액수를 절반으로 감면해 줬다. 하지만 웰페어에 의지해 사는 

할머니에겐 수천 달러의 벌금도 버거웠다.  

 

청문회에서 박 위원은 할머니 편에 서서 강력하게 의견을 

개진한 끝에 벌금과 세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. 할머니는 위원들에게 90 도로 허리를 

숙이며 몇 번씩 인사를 했다. 형언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. 

 

박 위원은 되도록 비즈니스 업주들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.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를 대할 때는

특히 그렇다.  

 

“제가 어릴 적 어머니가 비즈니스를 하다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. 그 경험 때문에 언어나 규정에

미숙한 소수계 업주들 입장을 잘 이해하는 편이죠.” 

 

그가 조세형평위원회에 입성하자 콧대 높은 공무원들의 저항이 시작됐다. ‘선출직 위원들이야 몇 년 

지나면 다른 데 갈 거 아니냐’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다 여성인 박 위원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

분위기가 감돌았다. 

 

박 위원은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. 속속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관할 지역 사무소를 순회하며 직원들과 

OC 전지역을 총괄하는 미셸 박 가주 3 지구 

조세형평위원이 임기의 절반을 마친 소회를 

털어놓고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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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면을 텄다. “업무 방향이 틀린 것 같다”며 반기를 든 한 변호사에겐 공개 석상에서 “업무 방향은 내가

결정한다. 다시는 그런 식의 발언을 용납하지 않겠다”고 일갈, 과감하게 진압(?)했다. 

 

박 위원은 납세자들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잘못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주는 활동에 주력하고

있다. 지난 8 월에는 샌타애나와 라구나힐스 오피스를 통합해 마련한 어바인 사무소(16715 Von 

Karman Ave. #200)를 오픈하고 OC 한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. 

 

‘인간의 얼굴을 한 조세행정’을 모토로 삼고 있는 박 위원은 “2010 년 선거에서도 반드시 재선을 

이뤄내겠다”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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